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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6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

(3) 회 부 일 : 2025.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

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

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

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환경, 낮

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

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



- 2 -

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

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

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

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 3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항선 및 연근해어업 선원의 월급여액 비과세소득 규정 신설

(문대림의원안, 박성훈의원안)

* 문대림의원안 2025. 7. 18. 발의 (의안번호 11575), 박성훈의원안, 2025. 9. 1. 발의 (의안

번호 12568)

□ 개정안은 국내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 중 일부를 비

과세하려는 것으로,

문대림의원안은 내항선, 수산업법1)에 따른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1)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

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현 행 문대림의원안 박성훈의원안

□ 비과세 근로소득(제12

조제3호)

□ 내항선, 연근해어업

선원의 근로소득 중

일부 비과세(안 제3호

커목 신설)

□ 내항선 선원의 근로소

득 중 일부 비과세(안

제3호커목 신설)

◦ 병(兵) 급여, 요양급

여, 육아휴직 수당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 내항선. 연근해어업

(정치망어업, 근해어

업, 연안어업 및 구획

어업) 선원의 급여 중

월 400만원 비과세

◦ 내항상선(商船)에 종

사하는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비과세

◦ 시행일: 공포 후 3개

월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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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400만원 이내의 소

득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이고,

박성훈의원안은 국내항만을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

(商船)에 종사하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비과세하려는 것임.

□ 현재 내항선원이 받는 임금이나 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살펴보면,

“실비변상적 급여2)”로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와 월 20만

원 이내의 선원승선수당이 비과세3)되고 있고,

선원 중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통해 받는 생산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

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

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

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2)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소득 중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따르는 경비의 성격이 강한 급여로서,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음. (예: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작업복이나 피복비, 특수위

험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

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

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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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4)5)되고 있음.

참고로 외항선원, 원양어선원, 해외취업선원 등 국외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보수가 비과세되고 있는데, ｢소득

세법｣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은 1974년 월 30만원

에서 2023년 월 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외항선원의 비과세한도 개정 연혁]

연도 1974년 1976년 1994년 1999년 2012년 2013년 2024년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
이하

월
50만원
이하

월
100만원
이하

월
150만원
이하

월
200만원
이하

월
300만원
이하

월
500만원
이하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

다.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5) 다만, 2023년 선원의 최저임금이 2,487,640원인 반면, 생산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는 월정액급여(매월 정

기적으로 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을 제외한 금액) 21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비과세되는

수당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

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

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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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 세제지원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

2024년 말 기준 내항상선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450만 8천원이고,

연근해어선은 443만 2천원인 반면, 외항상선 선원은 814만 7천원,

원양어선 선원의 경우 1,588만 9천원으로 내·외항 선원 간에는 2∼

4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가 있음. 그럼에도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반면6), 내

항선 또는 연근해어업 근로자는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등 세제 혜택이 고소득 업종인 외항선원에게

집중되어 있음.

임금격차 및 세제지원상 차등은 실질소득의 격차 확대로 연결되고,

기존선원의 외항선 업종으로의 유출에 따른 선원 인력난 가중, 청

년 선원의 내항선 업계 유입감소에 따른 고령화 등의 문제를 가중

시키고 있음. 따라서, 세제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원 및 연근해어선원의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6)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

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

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

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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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선원 월 평균 임금현황]

(단위: 천원)

업종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외항선 6,137 6,273 6,912 7,365 8,147

내항선 3,955 3,997 4,221 4,349 4,508

원양어선 7,627 8,009 9,545 10,006 15,899

연근해어선 4,125 4,160 3,930 4,323 4,432

자료: 한국선원통계, 해양수산부

둘째, 선원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승선근무 기피현상 및 내항선 선

원의 고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체 선원의 연도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총 34,751명에서

2024년 28,731명으로 최근 5년 간 선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어 선원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연도별 선원취업현황(2018년〜2024년)]

(단위: 명)

연도 합계
승선원 예비원

계 해기사 부원 계 해기사 부원

2018년 34,751 33,445 20,564 12,881 1,306 1,079 227

2019년 34,123 32,949 20,633 12,316 1,174 974 200

2020년 33,565 32,298 20,033 12,265 1,267 987 280

2021년 32,510 30,873 18,773 12,100 1,637 1,391 246

2022년 31,867 30,474 18,647 11,827 1,393 1,171 222

2023년 30,587 28,797 18,548 10,249 1,790 1,513 277

2024년 28,731 26,504 18,005 8,499 2,227 1,997 230

자료: ｢연도별 한국선원통계｣,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현재 외항선박은 20,000톤 이상인 대형선박이 전체 선복량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이 약 17.4% 수준

에 불과한 반면, 내항선박은 200톤 미만 선박이 전체 선복량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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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를 차지하고 있고, 선령이 20년 이상 선박이 약 54.3%를 차

지하고 있음. 즉, 내항선의 경우 외항선에 비해 소형·노후 선박이

다수7)를 차지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열위에 있는 반면, 임금수준

은 1/2(상선 기준)～1/4(어선 기준) 수준에 불과함.

[톤수별 선박현황(2024년)]

(단위 : 척, %)

자료: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5 한국선원통계연보”

[선령별 선박현황(2024년)]

(단위 : 척, %)

자료: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5 한국선원통계연보”

근무환경의 열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둥은 신규 선원의 내

항선 업계로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외항

선원의 연령은 20대가 약 56%를 상회하고, 60대 이상은 약 17%로

신규 선원 유입이 원활하여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

7) “2025 한국선원통계연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구 분 계
200T

미만

200T-

499T

500T-

1,599T

1,600T-

2,999T

3,000T-

5,999T

6,000T-

19,999T

20,000T

이상

외항선 1,219
-
(0%)

14
(1.1%)

35
(2.8%)

79
(6.4%)

143
(11.7%)

251
(20.6%)

697
(57.1%)

내항선 2,316
1,081
(46.6%)

582
(25.1%)

316
(13.6%)

158
(6.8%)

126
(5.4%)

43
(1.8%)

10
(0.4%)

구 분 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년이상

외항선 1,219
211
(17.3%)

236
(19.3%)

247
(20.1%)

312
(25.6%)

105
(8.6%)

108
(8.8%)

내항선 2,316
200
(8.6%)

285
(12.3%)

304
(13.1%)

268
(11.5%)

244
(10.5%)

1,015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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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내항선원은 20대가 약 6%, 60대 이상 약 59%(70대 이상

22.2%)로, 청년 선원의 유입이 제한적임. 그로 인해 선원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는 상황임.

[선원 연령별 인원 및 비율 현황(2024년)]

(단위 : 명, %)

자료: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5 한국선원통계연보”

[선원 사고현황(2024년)]

(단위 : 명)

자료: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5 한국선원통계연보”

따라서 내항선 선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모를 상향하여 실질소

득을 증대시킬 경우, 청년 선원들의 내항선 승선근무 기피 현상 및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 문제 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 내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의 선원

승선수당은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고려8)

할 때 상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8) 1998년 61.3, 2008년 81.7, 2013년 93.0, 2021년 102.5, 2022년 107.7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구분 합계
직 무 상 직 무 외

계 실종 사망 상병 장해 계 실종 사망 상병 장해

외항선 170 103 - 6 95 2 67 - 1 66 -

내항선 457 304 - 12 270 22 153 - 9 144 -

구분
연 령 별 (세)

계 25 미만 25-29 30-39 40-49 50-59 60-69 70 이상

외항선 8,833
635
(7.1%)

2,259
(25.5%)

1,654
(18.7%)

1,419
(16.0%)

1,296
(14.6%)

1,280
(14.5%)

290
(3.2%)

내항선 7,603
181
(2.3%)

346
(4.5%)

703
(9.2%)

659
(8.6%)

1,178
(15.5%)

2,848
(37.4%)

1,68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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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정안 논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선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타 직종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월 평균 373.7만원인 반면, 내항선원의 월

평균 임금은 450.8만원, 연근해어선의 월 평균 임금은 443.2만원9)

수준임.

둘째,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특정 업종에 대한 근로자(선원) 임금에 대하여 비과세할 경우 다른

업종 근로자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업종 근로자 임금의 비과세 확대 요구가 커질 수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선원의 소득 수준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

으로 비과세됨에 따라 선원 간 과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기능

이 약화될 수 있음.

넷째, 외항선, 원양어선원, 국외 건설근로자 등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외화취득, 장기간 해외근무 등의 근무여건을 감안하

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규정이므

로 국내 근무자인 내항선 및 연근해 어선원에까지 동일하게 적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박성훈의원안의 경우,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에 구

9)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타 업종의 월 평균 임금은 제조업 448.7만원, 건설업 318.2

만원, 도소매업 384.7만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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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법률의 예측가능

성이 떨어지고,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추후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공론화 및 심의 단계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

가 있음. 참고로 외항선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비과세 한도는

2024년에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등 비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왔음. 그런데 해당 비과세 범위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비과세 범위 확

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외항선원 근로소득세 월간 비과세 한도 변경내역]

□ 한편 예산정책처는 문대림의원안에 따라 내항선 또는 연근해어업에

서 근로하는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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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2026년 22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561억원

(연평균 3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문대림의원안 △224 △292 △353 △349 △349 △1,561 △3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문 의 처

02)6788-5149


